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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6.1.24(토) 배포 즉시 배포 ‘26.1.24(토) 

지식재산처는 출원사실증명원이 악용되지 않도록 

 서식 정비 등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도내용]

’26.1.23.(금) KBS 「서류만 있으면 통과, 가출원이 만든 억대 대출」기사에서

지식재산처의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일명 가출원)제도가 정책대출컨설팅 업계

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함

[지식재산처 입장]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은 발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14개월 이내)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출원일만 확보된 것이고, 권리를 

보여주는 청구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특허심사를 받을 수도 

없고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없습니다.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도 정규출원 중 하나이므로 ‘출원사실증명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출원사실증명원’은 단순히 특허출원 사실 여부만 확인해주는 서류로,

기술에 대한 평가(특허 등록여부, 기술내용 확인 등) 자체에 활용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출원사실증명원’이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

하고, 정책대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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